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한국학 학술대회’의 개막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어려운 여

건 속에서도 재외동포들의 교육을 위해 힘써 오신 선생님 여러분을 마음으로부

터환영합니다. 여러분의노고에대해서각별한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최근에저는미국과일본, 그리고중국을방문했습니다. 가는곳마다많은동

포들이나와서반갑게맞이해주셨습니다. 저는그분들이멀리타향에서조국을

잊지않고열심히살아가시는모습을보면서 깊은감동과함께뿌듯한자부심을

느꼈습니다.

600만재외동포는우리민족의힘이요, 자산입니다. 세계곳곳에서대한민국

의위상을높이고있을뿐만아니라경제적으로도큰역할을하고있습니다. 이

미재외동포사회는국내총생산의4분의1에이를만큼거대한경제권을형성하

고 있습니다. 전 세계‘한민족 네트워크’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것입

니다.

우리말과 우리글은 이러한 재외동포사회를 하나로 묶어 주는 가장 중요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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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도대교의 개통으로 갈라졌던 마음이 이어지고, 협력과 통합의 큰길을 열어

나가는뜻깊은계기가되기를진심으로바랍니다.

남도대교의개통을거듭축하드리면서 전라남도와경상남도의무궁한발전과

도민여러분의건승을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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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대구시민과경북도민여러분,

그리고2만5천여대구시민서포터스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세계젊은이들의축제, 대구유니버시아드대회가 22일앞으

로다가왔습니다. 그동안열과성을다해서준비해오신시민여러분과도민여

러분께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 특히 오늘발대식을갖는대구시민서포터스여

러분모두에게각별한축하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이번 대구유니버시아드대회의 주제는‘하나가 되는 꿈’입니다. 세계 170여

개국에서모인 1만여명의젊은이들이국경을초월하고마음의벽을뛰어넘어서

우정과화합을다지게됩니다. 

이자리에는북한의젊은이들도함께합니다. 한반도에평화를정착시키고동

북아의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열어 가고자 하는 우리의 의지를 전 세계에 보여

줄수있는뜻깊은기회가될것으로생각합니다.

이번대회를통해서대구는‘평화와화합의도시’, 그리고‘성장과도약의도

시’로세계인들의기억속에새겨질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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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점입니다. 민족의얼과자부심은바로언어와문화속에담겨져있기때문입니

다. 그만큼여러분이하시는일은참으로귀하고뜻깊습니다.

여러분의 땀과 정성으로 600만 재외동포가 더욱 단합하고 동북아 시대의 중

심, 자랑스런대한민국을이룩해나가는데모두동참하게되기를진심으로바랍

니다.

여러분 모두의건승과행복을기원하면서 이번행사에서큰성과를거두시기

를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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